
학교법인 대영교육재단(대영중굛고등학

교)의 권무탁(權武倬) 이사장굛본원 부총

재)이 지난 11월 28일, 동아일보가 입시 교

육기관인 (주)하늘교육과 전국 1,579개 일

반계 고교(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제외)를 

학력수준, 교육여건, 평판 등 3개부문(세부

항목 11개)을 중심으로 분석한 고교종합평

가 결과에서 대영고가 경북에서 2위의 순

위를 차지하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대영고(高) 재학중인 권병학 군(3

학년 2반, 인문사회과장, 담임 권오건)이 

2012학년도 대입수능에서 경북수석으로 합

격하여 대영高와 안동권문에 경사를 안겨

주었으며, 현 대영고는 과학중점학교, 교육

력 제고, 명문 시범학교로서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다.

 <권혁세 기자>
太師廟重建記事

룏後孫 權行可 撰룑

재상(宰相) 권반(權盼)은 우리 시조(始

祖) 태사공(太師公)의 24세손(世孫)이다. 

만력(萬曆) 41년(서기 1613년) 6월에 경상

감사(慶尙監司)로 내려와서 정무(政務)의 

여가에 태사묘(太師廟)를 참배하고, 뜰과 

섬돌이 낮고 물이 넘치며 마룻대와 추녀

가 기울어지려 함을 보고 경주(慶州) 부윤

(府尹) 권태일(權泰一)과 향내(鄕內)에 사

는 종인(宗人)들과 상의하여 중건공사(重

建工事)를 시작할 새, 행가(行可)와 향좌수

(鄕座首) 권오(權晤)로 도감(都監)을 삼고 

무교(武敎) 권호(權皥)와 주부(主簿) 권사

도(權思道)로 감역(監役)을 삼고 유사(有

司)는 묘유사(廟有司) 권극홍(權克弘)으로 

겸하게 하여 공인(工人)들에게 음식을 공

급케 하고 기구(器具)는 모두 순상(巡相)

이 제공하고 또 부윤으로 하여금 내외(內

外) 자손 중 본도(本道) 내에 수령(守令)으

로 현임(現任)한 자에게 통고하여 재물을 

수합(收合)하여 보조케 하였는데, 수령으

로는 본부부사(本府府使) 이순경(李順慶), 

인동부사(仁同府使) 권경(權暻), 영해부사

(寧海府使) 이순(李焞), 흥해군수(興海郡

守) 금변(琴忭), 함안군수(咸安郡守) 엄황

(嚴幌), 영천군수(榮川郡守) 이사손(李士

遜), 거제현령(巨濟縣令) 황정열(黃廷說), 

영덕현령(盈德縣令) 한여옥(韓汝玉), 의성

현령(義城縣令) 이사수(李士修), 삼가현감

(三嘉縣監) 윤정현(尹廷賢), 연일현감(延

日縣監) 조인(趙言刃), 단성현감(丹城縣

監) 최정호(崔挺豪), 사근찰방(沙斤察訪) 

김영석(金英石)과 병사(兵使) 윤선정(尹先

正)이 참여하였다. 혹은 면포(綿布)도 보내

고 혹은 해산물도 보내왔으며 본부(本府)

와 근읍(近邑)에 사는 자손들도 모두 힘이 

미치는 대로 미곡(米穀)과 면포를 제공하

였다. 농사의 여가를 기다려 7월 7일에 착

수하여 삼태사(三太師) 위판(位版)을 무

학당(武學堂) 서쪽 재사(齋舍)에 이안(移

安)하고 고유(告由)할새 좌랑(佐郞) 권위

(權暐)가 헌관(獻官)이 되고 생원(生員) 

권강(權杠)이 축문(祝文)을 읽고 권굉(權

宏) 권양(權暘) 권경생(權慶生) 권응 권

춘혜(權春蕙) 권영수(權英秀) 권사진(權

思進) 권중술(權重述) 권사괄(權思适) 권

극재(權克載) 권중정(權中正)이 각각 집

사(執事)가 되니 제사에 참석한 자손이 또

한 이십여인(二十餘人)이었다. 동월(同月) 

10日에 구묘(舊廟)를 헐고 공사에 착수하

니 목수(木手)가 18人, 석공(石工)이 2人, 

와장(瓦匠)이 3人, 철공(鐵工)이 2人이었

다. 역군(役軍)인즉 군내(郡內)에 사는 자

손들이 혹은 노복(奴僕)을 보내고 혹은 몸

소 취역(就役)하여 수리(首吏) 장자호(張

自豪)와 김신개(金信凱)로 하여금 공사를 

감독케 하고 옛터를 따라 돌을 쌓고 초석

(礎石)을 놓으니 높이가 길이 넘었다. 유

사(有司)를 파견하여 재료를 수집하니 기

와는 양장(羊腸-꼬불꼬불한 山골)에서 굽

고 돌은 연원(燕院-제비원)에서 캐어 독촉

의 번거로움 없이 수륙(水陸)으로 운송하

여 순일(旬日) 안에 모두 도착하니, 7월 20

일에는 입주(立柱)하고 22일에는 상량(上

樑)하여 곧 기와를 덮고 흙을 올려 단청(丹

靑)을 시작하니 화공(畵工) 6명은 다 승려

(僧侶)였다. 10월 初 10일에 준공하니 묘우

(廟宇)는 오가(五架)인데 통하여 삼간(三

間)으로 하고 양쪽에 광창(光窓)을 달고 

중간에 정문(正門)과 동서에 협문(夾門)을 

두고 룏태사묘(太師廟)룑란 큰 자액(字額)

을 거니 자손 권복흥(權復興)의 글씨다. 앞

에 신문삼간(神門三間)을 세우고 문 동쪽

에 또 간문(間門)을 두니 보통 출입하는 문

이다. 신주삼간(神廚三間)은 한 간(間)이 

제기고(祭器庫)요, 비어 있는 두 간은 제수

(祭需)를 비치(備置)하게 하고 재실(齋室) 

18간은 동서에 방실(房室)을 분설(分設)하

였으니, 옛 제도를 조금 변경하여 벽토(壁

土)를 고쳐 단청을 올리고 행랑오간(行廊

午間)은 셋째 간에 대문을 달고 문 밖에는 

하마비(下馬碑)를 세웠으니 룏삼태사(三太

師) 내외자손(內外子孫)으로 이곳을 지나

는 자는 모두 하마(下馬)하라룑는 글자를 

새겼고 보상고(寶上庫)와 유사청(有司廳)

은 모두 예전 제도대로 하였다. 10월 23일

에 환안(還安)하기로 택일(擇日)하고 21일

에 관찰사(觀察使)가 시조묘(始祖墓)에 먼

저 행제(行祭)할새, 친제(親弟) 의정부(議

政府) 사인(舍人) 흔(昕)과 아들 정자(正

字) 경(儆)을 데리고 새벽에 출발하여 재

사 앞에 이르러 외손(外孫) 수령(守令)들

과 족친(族親)들을 구별하여 땅에 자리 깔

고 앉아 제례(祭禮)에 참예하는데 예천군

수(醴泉郡守) 황입중(黃立中)으로 하여금 

제찬(祭饌)을 올리게 하고 학유(學諭) 신

홍립(辛弘立)으로 하여금 제문(祭文)을 짓

게 하여 관찰사가 초헌(初獻)하고 인동부

사(仁同府使) 권경(權暻)이 아헌(亞獻)하

고 사인(舍人)이 종헌(終獻)하니 수령 및 

후손 70여인(餘人)이 모두 참제(參祭)하

였다. 사인은 마침 봉명(奉命)하고 남쪽으

譯抄 陵洞實記
역초 능동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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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조선시대 수많

은 인재를 배출한 동호독서당(東湖讀書堂)

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선조들의 정신을 되

살리고 구의 대표적인 교육문화공간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區)는 금호동 1가 산 37-1번지 부지를 

선정하고 670㎡에 건물 9동 46칸 규모, 우

리나라 고유의 전통 건축양식인 한옥형태

로 복원한다는 구상이다.

독서당 내부의 正堂(사당)에는 역대 湖

當 296명의 위패를 안치하고 文會堂(독서

실), 上房(자료열람실), 南樓(휴게실), 行

閣(복도 및 전시공간)으로 바깥에는 조경 

및 부대공간으로 꾸민다. 내년 하반기중 자

체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등, 일련의 절차 등을 거쳐 늦어도 

2013년 초에는 독서당복원 조성사업을 착

공한다는 목표이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30억원으로 추

산하고 문화재청, 서울시, 복권위원회 등에 

지원요청을 하는 등 재원마련을 위한 다각

도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독서당은 세종 8년(1426) 집현전 대제학 

변계량(卞季良)이 세종의 명을 받아 국가

의 주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젊고 유능

한 학자들에게 휴가를 주어 사가독서(賜暇

讀書)하게 한 데에서 비롯됐다. 일명 호당

(湖當)이라 한다.

사가독서는 세조 때 집현전의 폐지로 없

어졌다가 성종 때 홍문관 설치와 더불어 

룏남호 독서당룑으로 복구되었고 이후 중종 

12년(1517년)에는 지금의 서울 성동구 옥

수동 한강 연안의 두모포(豆毛浦)에 독서

당을 신축하고 룏東湖讀書堂룑이라 했다.

동호(東湖)란 지금의 성동구 옥수동 어

귀의 한강을 말한다. 동호독서당은 이후 70

여 년간 조선시대 최고의 인재 양성기관

으로 이름을 떨쳤고, 조광조, 주세붕, 이황, 

이이, 정철, 유성룡, 이항복, 이덕형 등이 

모두 여기를 거쳐 갔으며, 조선왕조 때 명

성을 날린 문신 중 독서당에 뽑혀 수학 연

마하지 않은 이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한

다.

독서당은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되었

고, 제도는 정조 때 규장각의 설치로 소멸

됐다. 최근 최초의 호당 출신 권채(세종 

1426년)의 후손인 안동권씨 추밀공파 호당

공종회 80여명이 독서당을 조기 복원해 줄 

것을 청원한 바 있다.

고재득 구청장은 룕옛 국왕들이 독서에 

힘쓰게 한 정신과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우리 전통문화의 역사성을 되찾고 지역 주

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원사

업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룖고 말했다.

<자료제공 : 추밀공파 호당공종회 권혁

찬>

湖堂公의  東湖 讀書堂 복원계획

안동초등교 체육관에서 열린 권오을 사무총장 출판기념회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 27일 오후3시, 안동초등교 체

육관에서 권재주 안동화수회장, 안동시민, 

권문족친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

오을 국회사무총장 출판기념회(꺼벙이의 

꿈)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날 노원규 MBC방송국 아나운서의 사

회로 김동남 안동초등교장 환영사, 안승관 

박약회장굛권재주 안동화수회장의 격려사

와, 대구파계사 법광스님, 김성호 안동초등

교 회장(59회)굛김중기 前 안동시의원굛영남

大 김태일 교수 등의 각 고무적인 축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권오을 사무총장의 인사 

후 김성태 성악가의 축가로 행사를 마치었

으며 권문족친들은 앞으로 힘과 지혜를 모

아주기로 했다.

 <권혁세 기자>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출판기념회
룏군인연금법 개정안룑

대표 발의

국회정무위 소

속 권택기 의원

(한나라당굛광진

갑)은 룕6굛25 전

사자 유족 사망

보상금의 5,000원 

지급은 부당하

다룖며 지난 6월 

13일 국가보훈처

에 업무보고를 했으며 이어 8월 25일 룕군인

연금법 개정안룖을 대표발의했다.

그 주요내용은 ㉮대통령 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보상금의 종류를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해야하

며 ㉯공무수행 중 전사한 군인의 사망보상

금을 받을 권리와 같이 사망한 사실을 확

인할 수 없는 사유로 유족이 급여를 청구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도록 

해야하며 ㉰공무수행 중 전사한 군인의 사

망보상금의 보수월액은 대통령 령으로 정

하는 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발의했으

며 또한 10월 6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

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동 법안은 뒤늦게 사망사실을 안 유족에 

대하여 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를 기산 할 수 있도록 하

며 사망보상금 지급 시 물가변동률을 감안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며 또한 현 법안은 국방위원

회 계류 중으로 관련 행정부인 국방부에서

는 사망보상금을 지급시기에 따라 현재 가

치로 환산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

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6굛25전사자 유족 사망보상금의 현

실적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누구보다 노

력해 온 권택기 의원은 룕국방부와 국가보

훈처간 업무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6굛25전

사자 유족 사망보상금 5,000원 지급은 일

반 국민들로 하여금 보훈정책을 불신하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룖라며 룕조속히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유족들에게 현실

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룖라고 밝혔다.

 <조휘상 비서>

권택기 의원

영주 대영高 경북도내 고교 평가

2위 석권 권무탁 이사장

권무탁 이사장 권병학 군

안동권씨복야공파종회(회장 권계동)

에서는 파족(派族)과 외손(外孫)들이 함

께 해외문화탐방(海外文化探訪)을 실시하

였다. 2011년 12월 14일(수)부터 12월 17일

(토)까지 3박 4일간 대만의 대북(台北 : 타

이페이), 화련(花蓮), 기륭(野柳) 지방을 

탐방하였다.

대만(臺灣)의 각 지방을 두루 다니며 그

들의 독특한 생활모습과 문화유적지(文化

遺蹟地)를 돌아보면서 견문(見聞)을 넓히

고 족의(族誼)를 돈독(敦篤)히 하며 상호

간의 친목도 도모하였다. <권계동 회장>

안동권씨복야공파종회원 해외문화탐방

복야공파종회가 대만 해외 문화탐방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世 諱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대축 집례

倉守公 19世 憶 寧傑 幸植 五常 炳敦 炳洪

承旨公 20世 祺 景憲 炳奎 燦 五常 炳洪

習齊公 21世 擘 厚植 景鳳 赫俊 五常 景晳

生員公 21世 별 五璡 炳起 景注 五常 景晳

別坐公 22世 韡 五興 寧煥 淳龍 五常 景晳

松禾公 22世 韌 煐吉 炳敦 寧旭 五常 景晳

石洲公 22世 鞸 景晳 五益 五哲 五常 炳洪

睡隱公 22世 韜 五燮 赫빈 五台 五常 炳洪

지난 11월 5일 (음력 10월 10일) 창수공 

종중은 경기도 고양시 성석동 감내에 있는 

선영에서 추향제를 올렸다.

아침 9시부터 선영의 묘소를 일일이 돌

아보고 성묘를 끝낸후 10시 30분부터 甘露

齋에서 후손 8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倉守

公 承旨公 習齊公 生員公 別坐公 松禾公 

石洲公 睡隱公 8位분의 추향제가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집사분정은 아래와 같다. <권경일 기자>

倉守公 外 7位 秋享祭 奉行

창수공 종중이 성석동 감내 선영에서 창수공 外 7위 분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 발간 내용

Ⅰ. 관련 화보 기타, 화보, 발간사 격려사, 축사

Ⅱ. 안동권씨복야공파

1. 현달(顯達)한 선조 2. 종보에 게재된 유적지 순례

Ⅲ. 파종회 운영 실적

1. 주요사업 실적

(1)주요사업 내용 (2)유사(有司) 현황 (3)주요행사 실적 (4)기

타 행사 실적

2. 문화탐방(국내외)

Ⅳ. 회원광장

1.논단 2.수필 3.시원 4.서예 5.기행문 6.기타

Ⅴ. 부록

1. 참고자료

2. 회지 출판비 협찬 현황

(1)문중 및 단체별 (2)개인별

※ 원고를 보내는 방법

◈ 모든 원고는 본인이 직접 한글 문서로 작성 할 수 없으면 손

자나 손녀에게 워드문서로 작성시켜 사진파일과 함께 아래 이

메일로 보내 주세요.

◈ 원고 마감 : 2012년 6월 말일

◈ 출판 예정 : 2012년 12월 말일

◎ E-mail : kkd4271@hanmail.net

◎ 연락처 : 054-855-6989 / 010-5161-4271(권계동) 

011-504-2083(권오익)

安東權氏僕射公派宗會誌(제2호) 발간계획(안)

安東權氏僕射公派宗會 會長 權啓東

로 내려오는 길에 이곳에 도착하였고, 정자

는 새로 문과에 급제(及第)하여 한가지 단

계화(丹桂花)가 송가(松檟-소나무와 가래

나무. 墓木에서 전하여 墓所를 말함)에 번

쩍이매, 보는 자가 감탄하여, 큰 덕이 후손

을 넉넉하게 하는 감회는 어떠했을까, 제사

를 마친 뒤에 관찰사가 친히 산신제(山神

祭)를 지내고 집사자(執事者)로 하여금 평

창군공(平昌郡公)의 묘에 헌작(獻爵)케 하

고 물러와 수령들과 종친으로 더불어 복주

(福酒) 몇차례를 마신 뒤에 저녁때에 좌석

을 파(罷)하였다. 그후 3일 丑時() 초에 삼

태사 위판(位版)을 환안(還安)할새 관찰사

가 분향(焚香)하고 내외자손(內外子孫) 수

령들과 타손(他孫)들이 다 재배(再拜)한 

후 권태사(權太師) 위판은 권사도(權思道) 

권첨(權詹) 권홍극(權弘克)이 전도(前導)

하고 수리(首吏) 권부룡(權富龍)이 초롱을 

잡고 김태사(金太師) 위판은 김협(金鋏)이 

전도하고 향리(鄕吏) 김영개(金榮凱)가 초

롱을 잡고 장태사(張太師) 위판은 장흥효

(張興孝)가 전도하고 호장(戶長) 장자호

(張自豪)가 초롱을 잡고 관찰사 이하 여러 

자손이 뒤를 따라 신묘(新廟)에 이르러 교

의(交椅) 위에 봉안하니 권태사가 중위(中

位)에 당(當)하고 김태사가 동위(東位)요 

장태사가 서위(西位)로 모두 남향(南向)하

니 옛 위차(位次)에 따른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